
천하종합(주) 한기언 대표의 기
행, 허위과대광고, 국민 기만행

위 고발









이 사람이 해외외신에 소개되어
‘유사과학을 방역물품으로 파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외외신에 소개되어 국제망신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
대한민국의 국격 손상의 위험







식약처에서 조회결과
한기언의 제품은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이지
‘바이러스 감염예방/퇴치’와 전혀 무관



등록된 사항인 ‘비강확장기(코골이 방지기)’와
달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24조 위반

‘안심 마스크’라는 표현도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라는 표현도
‘공기정화 활성기’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음.

우측 상단에
‘특허청 최우수상 제품’이라는 것도 허위임.
특허청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특허청은 한기언/천하종합(주)에
특허청이 주최한 행사의 상장 또는
특허청장의 직인이 찍힌 상을 수여한 적이 없음.

해당 상장은
일개 언론사에서 수여한 것으로 확인됨.
특허청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



한기언은
정부/방역당국/
질본/식약처 등이

자신의 제품을 인정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정부와 방역당국이 국민을
위험에 밀어넣고 있다는 식의
거짓주장/홍보를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음



한기언은
각종 SNS와 네이버/다음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함은 물론

자기 제품(코바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중장년층에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 등을 포섭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코바기 체험기 등의 콘텐
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음





한기언이 제시하는
품질 검증 보증서 중 하나.

서식은 그럴싸하지만
음양오행에 근거한
‘오행 측정시험’의 결과임.

한기언이 보여주는 인증서의
상당수가 이런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서가 아님.

허나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한기언이 마치 대단히 많은 특허와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적인 발명자로
오해하며 제품을 구입.



결론

‘뉴스톱’의 기사를 통해 밝혀진 바 그대로

‘천하종합(주)’의 대표 ‘한기언’은 현행법령을 다수 위반하며

허위과대광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조롱.

민원이 들어와 검사를 받았음에도 ‘얼마든지 신고해보라’며 ‘벌금 좀 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언행으로 자신의 위법함을 지적하는 기자/네티즌에게 흡사 ‘자신이 법 위에 있는 존재’인듯이

행동함. 이는 한기언의 아내 ‘김혜자’ 역시 마찬가지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현행법령을 위반하며

‘비강확장기(코골이 방지기)’를 ‘코로나19 예방 퇴치기’로 홍보하는 한기언/김혜자, 관련자 등에
게 법에서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